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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선생님께서 내 주신 숙제를 하면서도, 계시

를 받고 나서 교정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깨달은 것

은 ‘역시 모든 말씀의 인봉은 오직 선생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것이구나. 말이 계시자이지 결국 선생님의 

그릇 안에서 양육 받는 갓난아기였구나.’였습니다. 그

리고 그동안 제가 ‘계시자’라는 것만으로 얼마나 교

만하였으며 아는 체 하였는지를 깨닫고 회개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예수님 말씀 *

사랑아, 

결국엔 이 시대의 핵심이 

‘선생’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가느냐. 

결국은 선생이 없으면 

그 어떠한 말씀의 인봉도 풀리지가 않으며 

그 어떠한 성약 역사를 여는 신부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니라. 

그것을 잘 알아라. 

너희의 사명이 성약시대의 선지자일지라도 

결국 말씀의 인봉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생뿐이니라. 

너희는 다만 성약역사의 선지자들로서 

선생 통해 전해준 이시대의 말씀을 

높여 주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랑아, 

지구에 핵이 있고 맨틀과 지각이 있듯 

연필에 흑심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나무 부분이 있듯이 

선생 외에는 이 시대에 

핵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노라.

너희 계시자들도 정확히 알아라. 

아무리 이 섭리역사의 사명자일지라도 

스스로가 중심이 되려고 하거나 

혹은 핵인 체 한다면 그 죄가 심히 커 

너를 사망으로도 보낼 수 있음을 말이다. 

엄연히 선지자와 중심자는 천지 차이이다. 

중심자가 역사의 한 획을 크게 그어 놓고 가면 

선지자들은 그 역사의 한 획에 달려들어 

수많은 물줄기들을 냄으로써 

각 나라 족속과 개인들이 

그 물줄기를 타고 중심자가 그어 놓은 

역사의 한 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중심자가 그어 놓는 

역사의 한 획이 바로 무엇이겠느냐. 

곧 시대의 말씀이요, 

단상을 통해 선포되는 성약 말씀들이다. 

이 외에는 답이 없다. 핵이 없다. 

이 외에는 그 어떠한 말씀도 

시대의 말씀이라 할 수 없다. 

계시자들이 받는 말씀들은 

다만 이 시대의 말씀과 ‘선생’이라는 중심자에게 

생명들이 접붙여질 수 있도록 

그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고로 섭리의 계시자들아, 

너희는 어떠한 말씀을 받아야 하겠느냐. 

너희의 개성과 성격을 담은 말씀을 받아야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 또한 시대의 말씀들로 

최대한 너희의 마음 그릇을 비워 낸 후, 

그 위에서 오직 선생과 시대의 말씀을 

조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하겠느냐. 

한 번 두 번 받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묻는 대로 답을 주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하며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애가 타는 줄 아느냐. 

또한 너희가 계시자라고 해서,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의 답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 그릇 위에 역사하는 나 예수이니라. 

또한 실력 대 실력이다. 

자신이 계시자라는 것만으로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자들이 있다. 

후에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음으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 



또한 계시는 ‘실천’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니라. 

이 시대의 최고의 계시자인 선생과 

선생이 보낸 자의 실천 노정을 따라 

너희도 생명을 전도하면서, 

선생과 선생이 보낸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시대의 십자가를 선생과 나누어 짊어짐으로 

똑같은 심정을 받아 

그 위에 나의 말씀을 받아라. 알겠느냐. 

(성자 주님, 오직 시대의 중심자와 그가 보낸 자, 시

대의 말씀만을 중심하고 연구함으로 오직 중심을 증

거하기 위한 말씀만을 받겠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

사합니다.) 

사랑아, 

너희의 역할은 오직 중심을 지키고 증거하여 

이 무지한 시대가 중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다. 

고로 더욱더 연구하고 기도하며 실천하여 

나와 선생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받아라. 

이는 곧 시대의 말씀과 선생을 중심한 말씀이다. 

사랑한다. 안녕. 

너희를 통해 한을 풀고 싶은 주 예수가. 


